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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종우 해수부 장관, 
연안해운 업계와 현안 논의 

 - 연안해운 자생력 확보, 섬 주민 교통권 보장 등을 위한 민·관 협력 강조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6월 26일(금) 한국해운조합 회장단과의 정책 

간담회에 참석하여 연안해운 경쟁력 강화 방안과 정부·업계 간 공동협력 

체계 구축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업계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

  황 장관은 섬 주민의 교통권 보장과 안정적인 연안 물류 운송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업계와 조합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였다. 아울러, 연안 선박 

현대화 사업과 육상 화물 운송을 친환경적인 해상 운송으로 전환하는 등 

연안해운 산업 체질 개선을 위한 업계의 협조와 노력도 당부하였다.

  황 장관은 이 자리에서 “연안해운은 섬과 육지를 연결하여 주민의 일상

생활과 지역경제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핵심산업인 만큼 안전하고, 경제성 

있는 바닷길을 만들어 나가야한다”라며, “정부는 노후 선박 현대화를 위한 

정책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우수 화주와 선주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등 

연안 해운산업 발전을 위한 재정과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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